
21제20957호 2019년3월12일화요일스포츠

임성재공동3위…시즌최고

10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올랜도의베이힐C&L의미프로골프(PGA)투어아

널드파머인비테이셔널대회마지막날4라운드15번홀그린에서임성재가라인을읽

고있다. /연합뉴스

PGA아널드파머인비테이셔널

6위강성훈과함께디오픈출전권

몰리나리우승…안병훈공동10위

신인임성재(21)가미국프로골프(PGA

) 투어아널드파머인비테이셔널(총상금

910만달러)에서공동3위를차지했다.

임성재는11일미국플로리다주올랜도의

베이 힐 C&L(파72 7429야드)에서 열린

대회마지막날4라운드에서버디6개와보

기2개를묶어4언더파68타를기록했다.

최종합계9언더파279타의성적을낸임

성재는토미플리트우드(잉글랜드), 라파

카브레라 베요(스페인)와 함께 공동 3위

로대회를마쳤다.

2018-2019시즌 PGA 투어에데뷔한임

성재는지난해 10월세이프웨이오픈공동

4위가자신의최고성적이었으나이번대회

에서통산최고순위를한계단끌어올렸다.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가 최

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우승, 우승상

금 163만8000달러(약 18억6000만원)를

받았다.

지난해 7월퀴큰론스내셔널과브리티

시오픈에서정상에오른몰리나리는PGA

투어에서통산3승째를거뒀다.

3라운드까지단독1위였던매슈피츠패

트릭(잉글랜드)이10언더파278타로2타

차준우승을차지했다.

한국 선수들은 임성재 외에도 강성훈

(32)이 8언더파 280타로 공동 6위, 안병

훈(28)은 7언더파 281타로 공동 10위에

오르는등선전했다.

전날까지선두에 4타뒤진공동 11위에

이름을올린임성재는지난달웨이스트매

니지먼트피닉스오픈공동 7위에이어시

즌세번째 톱10 을기록했다.

이번대회를앞두고 PGA 투어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2018-2019시즌 신인상

판도에 대해 캐머런 챔프와 마틴 트레이

너, 애덤롱(이상미국)의경쟁구도로평

가한기사가실린바있다.

하지만이번대회에서임성재가이들가

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면서 다시 신인

상경쟁에불을붙였다.

이번대회에서롱이공동 10위, 트레이

너는공동 66위에올랐고챔프는컷탈락

했다.

또 임성재와 강성훈은 이번 대회 10위

이내에 든 선수 가운데 아직 올해 브리티

시오픈출전자격이없는상위3명에게주

는디오픈출전권도확보했다.

우승한 몰리나리는 3라운드까지 4언더

파로공동17위에머물렀지만이날버디만

8개를뽑아내며8언더파를몰아쳐단숨에

우승컵까지품에안았다.

반면3라운드까지1타차선두를달린피

츠패트릭은 4라운드에서버디 2개와보기

1개로1타를줄이는데그쳐PGA투어첫

우승의기회를살리지못했다. /연합뉴스

남자쇼트트랙성공적세대교체…세계최강복귀

임효준 황대헌쌍두마차

세계선수권전종목석권

4관왕임효준개인종합우승

10일(현지시간)불가리아소피아에서열린2018-2019국제빙상경기연맹(ISU)쇼

트트랙세계선수권대회남자5,000m계주결승에서금메달을차지한한국쇼트트랙

남자대표팀선수들이태극기를들고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끝낸한국남자쇼트트랙대표팀

이 임효준(23 고양시청)-황대헌(20 한

국체대)의 쌍두마차를앞세워세계최

강자리에복귀했다.

임효준과 황대헌은 10일 불가리아 소

피아에서 막을 내린 2018-2019 국제빙

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나란히 개인종합 우승과 준우

승을휩쓸었다.

임효준은 남자 1000ｍ1500ｍ3000

ｍ슈퍼파이널까지개인종목3개에서금

메달을 따내 총점 102점으로 자신의 첫

세계선수권대회개인종합우승의기쁨을

맛봤다.

임효준은 개인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

는남자5000ｍ계주에도출전해금빛질

주에 힘을 보내며 4관왕의 기쁨을 맛봤

다.

함께 출전한 황대헌은 한국 쇼트트랙

의약점으로손꼽히는500ｍ에서금메달

을따낸것을비롯해1000ｍ은메달을합

쳐 총점 55점으로 개인종합 2위를 차지

했고,계주금메달로2관왕을맛봤다.

지난해 치러진 2018 평창올림픽에서

한국남자대표팀은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동메달2개를따냈다.

남자 대표팀이 세계 최강을 호령하던

때와비교하면다소아쉬움이남지만평

창대회를통해한국은임효준-황대헌이

대표팀의 에이스로 나서는 세대교체를

시작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달ISU월드컵5 6차대회에걸린개

인종목금메달8개를모두휩쓸었다.

대표팀의 쌍두마차로떠오른임효준

과 황대헌의 진가는 이번 세계선수권대

회에서제대로발휘됐다.

특히남자대표팀은이번대회에서전

종목석권의기쁨까지맛보며세계최강

전력의자리로복귀했다.

반면 여자 대표팀은 평창올림픽부터

이어진 악재 속에 최민정(성남시청)이

개인종합2위를차지했지만아쉬움은남

는다.

최민정은 여자 1,000ｍ 은메달과

1,500ｍ금메달로2년연속개인종합우

승의가능성이컸지만 1,000ｍ와 3,000

ｍ 슈퍼파이널에서 수잔 슐팅(네덜란

드)에게 금메달을 내주며 개인종합 2위

로대회를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빙속차민규500ｍ한국신세우며은메달

월드컵파이널2차레이스

평창올림픽남자 500ｍ은메달리스트

차민규(동두천시청)가2018-2019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

드컵파이널남자500ｍ2차레이스에서

11년 4개월 만에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

고은메달을따냈다.

차민규는 11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대회 남자

500ｍ2차레이스에서34초03의기록으

로결승선을통과,일본의신하마다쓰야

(33초79)에게 0.24초 차로 1위를 내주

고2위를차지했다.

전날1차레이스에서자신의최고기록

(34초22)을작성했던차민규는하루만

에 0.19초를 앞당기는 뛰어난 레이스로

은메달의기쁨을맛봤다.

특히차민규의기록은지난해3월현역

에서 은퇴한 이강석 의정부시청 코치가

2007년11월10일같은경기장에서작성

했던 한국기록(34초20)을 0.17초 줄인

한국신기록이다. 한국신기록이작성되

는데무려11년4개월이걸렸다.

이번시즌월드컵시리즈를모두마친

차민규는랭킹포인트452점을쌓아남자

500ｍ세계랭킹6위로마무리했다.

여자 매스스타트에서는 김보름(강원

도청)이은메달을목에걸고랭킹 1위로

시즌을끝냈다.

김보름은 8분00초43의 기록으로 결승

선을통과하면서이레인스하우턴(네덜란

드 8분00초180)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대회직전까지랭킹포인

트 316점으로랭킹 2위였던김보름은은

메달로162점을추가하면서총점478점으

로세계랭킹1위로시즌을마무리했다.

엄천호(스포츠토토)는남자매스스타

트에서7분12초26으로11위에그쳤지만

이번 시즌 랭킹포인트 총점 535점을 기

록하며세계랭킹1위로시즌을마무리했

다. /연합뉴스

한국펜싱남자사브르월드컵시즌두번째우승

세계최강의기량을자랑하는한국펜싱

남자사브르대표팀이국제펜싱연맹(FIE

) 월드컵에서 2018-2019시즌두번째우

승을차지했다.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오상욱,하

한솔(이상 성남시청), 김준호(화성시청)

로구성된남자사브르대표팀은 10일(현

지시간)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

다.

지난시즌팀세계랭킹1위를달리고세

계선수권대회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한 남

자사브르대표팀은이번시즌김정환(국

민체육진흥공단)대신하한솔이주축멤버

로합류해국제대회를치르는가운데서도

정상의자리를놓치지않고있다.

지난해 11월 시즌 첫 월드컵인 알제리

알제 대회에 이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이번시즌3개대회중2개대회를제패했

다.

특히 파도바대회에서는 2017년부터 3

년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록

도남겼다.

대표팀은준결승에서루마니아를45-28

로제압했고,지난해자카르타팔렘방아시

안게임때도금메달을다퉜던이란과결승

에서만나45-28로완승했다. /연합뉴스


